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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에 따른 하위 집단별
로 평균 가계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
교분석 함으로서 계층별 소득격차에 기여하고 있는 소득의 주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계층별 소득불균형의 정도
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삼을 경우 모든 측정 가능한 소득이 가계
소득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되는 소득은 실질적인 총소득보다는 작게 측정이 될 것
이다. 또한 계층별로 주요 소득원과 분포가 다를 것이며 어떠한 소득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서 조사되는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F의 세부적인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money income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식료품 보조 쿠폰(food stamps) 등과 같은 non-money income도 
총소득에 포함시켜 한층 폭넓은 개념으로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소득구성요소에 대하여 
weighted multi-regression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자영업에 의한 소득,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과 정부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하여 총소
득을 측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